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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중 FTA 발효(2015.12.20)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금)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

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韓산업부, 中주한중국대사관), 유관기관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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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전우표 (044-203-5696)

사무관 김지은 (044-203-569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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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계획

1. 행사 개요

 ㅇ (일시 · 장소) ‘25. 12. 26(금) 10: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F2)

 ㅇ (주최 · 주관) 산업통상부, 대한상의

 ㅇ (참석) 산업통상부, 주한중국대사관, 유관기관, 기업 등 약 100명

   - (韓) 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 KIEP, 무역협회, 코트라 등 

   - (中) 주한중국대사, 대외경제무역대, 전문가 등

2. 진행 순서

* 한중 동시통역

시간 내용

10:00-10:10

(축사)

  - 韓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中다이빙 주한중국대사

10:10-10:50

(브리핑 -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 결과)

  - 韓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

  - 中하오쥔펑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11:50-11:50

 (토론 - 한·중 FTA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  韓김종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

 -  中왕즈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  韓장용준 경희대 교수

 -  中진쉬 건국대 교수

 -  韓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  韓김기현 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

 -  韓김준규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

11:50-12:00  (질의 응답) 토론자 전원 


